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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식  지

산(兮山) 진(朴斗鎭) 시편  개 과  ‘ 연→ 간→신(神)’  변   월 

상  하는 비평  행  직 지 매우 견고하다.  여 에는 시   차

 신  삶  ‘시’  ‘신 ’  과  삼  진행 어 다고 고 한  한 

거(典據)  착근  닭도 겠지만, 산 시편  실질  키워드가 식 든 식

든 그러한 향  진행해  것  사실  에 그  당하게 귀  닭도 

리  생각 다.

그런  러한 키워드들  공통  가 지 는 시  상 ,   듯  ‘ 연’

다. 그만큼 ‘ 연’  산 시학  마 지 는 원(水源) ,  재 역 었고, 

극  거처 도 하 다. 그런가 하  그   미학  후경(後景)    식

고 할  는 , 듯  산 시  신 ,  진  고 는  

식  그  시편들  하여  우리 시사에 매우 독특한 역(音域)  드리우게 한 원 질

고 할   것 다. 는 그  개 사   참 하거   계  당하게 귀

하거 간에 움직 지 는 사실  고 다.  그만  러한 특징 , 그동  독

  하는  식에 해 결  우 지  우리 비평사  감각 에, 

 검  경우가 매우 드 다. 그  우리는   통해, ‘ 연’ 는 원과 

‘  식’ 는 후경  통해 고 펼쳐  산 시편  개 과  검 해보 고 

한다. 가  시  극  택해  ‘  식’  격  통해, 산만  경험과 식

 어떻게 시  변 고 어 는가  탐색해보 는 것 다.

우리가  거니 , 독   하는  식  체   가지 에  원

고 실 다. 그 하 가 경험 고   뛰어 는 어  월  재에 한 열



망과 동  망에  생겨 다 , 다  하 는 경험 고  간  

 망과 연결 다. 엣것  간  가지는 리 ㆍ 체  한계  극복하고   

한 상태  근원  계  는 지  다 , 엣것  간 사 에  리 ㆍ생

 갱신 지   맞 린다. 러한  가지 에  생하는 원  , 신 (神聖) 

복원  지, 월 지, 사  실천, 가시  계에 한 믿  등     

식  거느린다. 러한 들  거느린 ‘ ’가 ‘시’  언어 식에  매우 한 

 상동  가진다는 에 , 우리는 산 시편  근원 고 극  특  ‘시’  ‘

’  연한 결 에  찾  하는 것 다.

시에 타 는  식  체  고통과  연쇄 에  ‘ 원’과 ‘  ’  

하는 것과 연결 다. 학  틸리 (P. Tillich)는 “  가   미에  그리고 가

 근본  간  극  심(ultimate concern)” 고 말한  는 , 그 ‘ 극  

심’  본질  상  신(神)  하는 열 과 거  비 는 상학   

 식  담  시편  극 에 해당한다. 우리 시사에는   역  한없  빈곤하거니

, 산 시편  러한 빈곤 상에 운 산  공해  실  단연 빛 다.

한 틸리 는 ‘ ’  역동  재  해 한  는 , 그에 하  개개  간 

재는 (power)  재 고 비 재(non－being)에 맞  신  드러내  에 

개  생  생에 한 항  극복해 가는 ‘역동   (dynamic 

selfaffirmation)’  과  다.1) 그 에  우리는 산 시편   러한 ‘ ’ 실

 열망과 연결 어 다는 사실  시해  한다. 그럴  비  “  사  원천”2)

 신(神)  산 시편 내 에  통합  경험할   다. 그만큼 산

에게  식  식  (典禮)  (護敎的) 독단  울지 고, 그 신  

리  실  미망  거느리는 쪽  간 것 다.

 든  경험 , 경험 계  근거가 는 극  실재에 한 고,  

경험  지   지 가운  어느 하 만  가지고 참여하는 것  니  통합  

격  참여하는 것 다. 산  러한 격   경험  통해 게 월  

재  과 그것   지상  질 ( 연, 간, 신 )   한 시

다. 그만큼 산 시편 , 다 한 실험과 변 에도 하고,  사  원천  신

에 한 ‘  식’  게 상 해  시  할  는 것 다.

2. 연 감각과  식

산  1939  � (文章)�에 지  천   본격  시단에  들여 다. 

 지  산  시  취   ‘신 연(新自然)’  하 다.  지  눈

에 들어  것 , 산  그  재  근거  연  역동 에  찾  었  것

다. 그 후 산  신  (‘산 그 체’ 는 )처럼, 곧 연  신   

 결합해 다.  연  생태    비  에   (the 

alternative) 역할  하는 가 니 , 시  신  신과 상  하는 ‘ ’  매

개체  그것에 식과 체  여하는 우 (寓意的) 상  타 다. 에  말한 

1) Tillich, P. Love, Power and Justice, New York : Oxford University Press, 1960. p.10.

2) 맹 , � 독 리학 �, 한 독 사, 1976. 65 .



지  처럼 산  ‘신 연’ , 간과 리 는 객  실체  심미   상

가 니 , 간   상과 결 하고 상 하는, 그러 도 시  식 에  

택 고 재  ‘  연’ 었  것 다.

 득  내 첩첩한 山  니 . 척 고 새도 짐승도 지  한낮 그 한 

골  다만 득  는 언 생각에 어 니 .

白樺 상한 사  에 白樺 같  리우  리에  돌 어 우  는  

도 고 니

살다가 여 삭  목들   리고  고 風雪에 어  우리 훌 훌 훌 蒼天에 

  리  니

쏴  ― 한 내 ― 지 고 는 리  리 …… 九月 고운 落葉  리어  

潭 에  落花 같  지 니 .

어   東海岸 漁村 그 검  하늘에 는 엄  뿌리어진 허다한 다  별들  

보 느니,

   늘  山莊에도 얼어 는   우러 는  하늘에 별들  쓸리  다시 

과 같  爛漫하여 .

― ｢별｣ 3)

  ‘金剛山詩 3’ 는  달고 는  시편 다. 해  후 월, 지훈과 

같  펴낸 공동사 집 �청 집(靑鹿集)�에 실  다. 연 사  달한 재 과 거  

뿜어 는 역동   느껴지는 시편 다.   사 집에는 그    

는 편들  다  실  다. 그 지   그동  산 시  하는  체  

어 었다고 할  다.

시  는 지  “첩첩한 山 ”, 곧 “ 척 고 새도 짐승도 지  한낮 그 

한 골 ”  걸어 다. “ 언 생각”에 겨 그는 어느새 움도  채 산   들어

다. 거 에는 ‘白樺’  ‘長木’들 , “  우리”들  빼곡하게  다. “훌 훌 훌 蒼

天에   리 ” 든지 “쏴  ― 한 내 ― 지 고 는 리  리”

든지 “落葉  리어  潭 에  落花 같  지 니 ” 같   산 특  

어, 태어들  빛  한다. 결  그 강산에  는 어  동해  어 에  “

엄  뿌리어진 허다한 다  별들”  보  억  살  “ 늘  山莊”에 도 얼어 는 

 에  별들  우러 고 다. 그  “  하늘에 별들  쓸리  다시 과 같  爛

漫”하 다고 사한다.

 에 타  ‘白樺’, ‘  돌’, ‘  ’, ‘  ’ 등  색 미지는 산 시  차고 

한  보여주고 고, 그   시편  지    어지고  

하게 언한다. 가  지  ｢長壽山 1｣  ｢毘盧峰｣, ｢玉流洞｣, ｢紅疫｣ 등에 는 “다

도 지 고/ 새도 지 ”, “   당한”, “  돌  우 다”, “  돌 에 

 고”, “紅疫  躑躅처럼 爛漫하다” 등과 리 리 지  시편과  상  트

3) 진 , �청 집(靑鹿集)�, 사, 1946.



 한다. 그  동시에  시편  직 상승  월  지  매개함 , 산 시편

 가지는 천체 심상  편재 (遍在性)과 신 한 것들  향한 열망  동시에 보여 다.  

시편  그가 연 사 에 신   곧 상(代償)하여  리는 실 다. 

는 등단 직후  후 지 게 펼쳐진 산 시편   할 것 다.

‘별’  상징에 해 도 시   “내 신  감각  계에 어  하늘  별  시간

 한  극하는 원 , 그 원 체  상징  그  는  빛, 내가 

곧  진리  빛 는 그  빛, 생  빛, 진리  빛, 동  빛,  빛, 

 빛, 생  빛, 하늘  빛, 곧 빛 그 체  빛  상, 상징  동시에 그 실체

  든 재  탕,  식  한 핵심  실  어 다.”4) 고 말

한  다. 그 게 그    시편들 컨  ｢ 지 (墓地頌)｣  ｢향 (香峴)｣, ｢

도 (道峰)｣ 등   ‘ ’  상  드러내는 공통  보여주었다. 그 ‘ ’   

월 지   하는  식  한 원  루었  것 다. 다  도 그 게 

  다.

산 . 우    산 . 철철철 듯 짙  산 . 한 들,   우거진 

산마루에, 빛 진 햇살  내 고,   산  어,   건  리 는 하늘. 사

슴도  고 도  고, 엇 골 골짜  울어 는 뻐꾸 ……

산 .  산 .  가슴 향 운 에 엎드리 , 는 가슴  울어 . 는 골짜  

드는 리에, 내사  가슴  울어 . 득  가 린 것 어 린 하늘과,  지 

는 보고 싶  하늘에, 어  만 도 질 볼  고운 사 ,   그리워 . 가슴  그리

워 .

티  는 상에도  같  상에도 눈 맑 , 가슴 맑 , 보고지운  사 . 달  새

벽 ,   눈  어릴 볼  고운  사 . 달 가고,  가고, 눈 도 가고, 틔어   

하늘 빛   , 향 운 슬   언 ,  달 도  볼  고운  사

.

 산 한   가고, 골 어, 골 어, 뻐꾸 는 우는 , 눈에 어  러가는 결 같

 사  , 우  쳐 러가는 결 같  사  에,  그리 . 만 그리 .  철

도 없   만 그리 .

― ｢청산도(靑山道)｣ 5)

우   어  상  고 는 ‘산’ , 비  거 에  햇살  하고 

 다 할지 도, 결   가슴  울리  어  삶  상  하는 역할  하게 

다. 사실  사  생태  감각  는 것 같  보 지만, 는 그  “ 득  가

린 것 어 린 하늘”과 “ 지 는 보고 싶  하늘”  하  “어  만 도 질 볼

 고운 사 ”   그리워할 뿐 다. 그가 열망하는 “눈 맑 , 가슴 맑 , 보고지운  

사 ” , “달 가고,  가고, 눈 도 가고, 틔어   하늘 빛  ”처럼  것  

다.

그 “  달 도  볼  고운  사 ”   ‘산’ 는 공간과 상  겹

, 는 “ 우  쳐 러가는 결 같  사  에”  그  그리워한다. 그 다   

4) 진, ｢ , 사 , 원｣, � 학  �, 한 , 1994. 52 .

5) 진 ,  시집.



시편   ‘청산도’는  함  가지는가. ‘청산’   가 에   연  곳  

했다는 에 ,  시편  공포  시 에 가 극  원하는 상향  한다 

할 것 다. 그만큼 산 시편에  ‘청산’   시  상  가진  망하는 

(祭儀)  공간 도 한 것 다. 

산  한 “�文章�지에 천  지   한 6, 7  동  내게 어 는 文學과 

同時에 人生修業  1  매우 한 단계 다. 가  는 생  精神的 思想

的   동  는 내 경과 지향에 지  심각한 동  다. (…) 그 게 하

는 가  큰  경과 근원   든  해결할  는 한  는 宗敎 

信仰   택하 에 고 비 내리는 어느 主日에  찾 가 基督敎會   

드 다.”6)는 언   ‘ 연’과 ‘신 ’  처  결 해  산  억   것  

, 그만큼 독 는 그  사(入社) 과  핵심  룬다. 그러한  식  ‘ 다

림’ 는 독  특  감각  낳고, ‘ 연’과 결합하여 다 과 같  가편  낳게 다.

복사  피었다고 러 . 살 도 피었다고 러 .   들 고 살다 간 집, 함

 함  짓  울타리에, 도 도 도 피었다고 러 . 낮  떼  비가 고,

 새가 울 고 러 .

다  과 여  다 , 철 , 득한  , 득한 하늘가에, 는 어  향  해  

 마주 는 게냐.

달   에  는 내 피리  런 가 도 는 못 듣고, 골  헤  산에  

마다,  우리에 , 어어  어어  리 여 는  도 못 듣는다.

어  는 . 별들  슬피 헤어지고, 별들  답게 는 , 어    

우  돌 고, 어   도 누 도 돌 고,   , 막쇠도 돌 도 

복 도 다.

눈 과 피   빛  리  는 .…… 비  다 과  빛  리

 는 .……

복사  피고, 살  피는 곳,   뛰  ,  보리 에  고, 빛 

, 보   에 달새는 운다.

진 냉  향 운 언 , 여   에 누워 , 철 , 는 늴늴늴 가  맞춰 

피리  고, 는, 는, 싯 실 새  , 막쇠 , 돌 , 복  함께, 우리, 우

리, , , 뒹 어보 .

― ｢어  는 ｣ 7)

어   언어   연한 복  에  우리는 어 운 시  는 에 지  빛

 동시에 감각  경험하게 다. 1연에  복 는 “―고 러 ”  연쇄 에  우리

는 새 운 가 에 도착한 것만 같  감각  느 게 다.  “복사 /살 / 도 /

6) 진, �시  고향�, 사, 1958. 207－208 .

7) 진 ,  시집.



/ 떼/ 비/ 새”  달한 귀  연 사   통해 사(人事)  그것  

하 는 시  지  보여 다. 그  “ 어    우”도  돌 고 

“ 어   도 누 ”도 돌 고, “   , 막쇠도 돌 도 복 ”도 돌

지 는가.

그러니 는 헤어지지 말고, 지 말고, 어 리지 말고, 향 운 언 에  가  맞춰 

피리 고, 실 새 도 고, 다시  뒹 어보 는 것 다. 상향  감각  재

 처럼 게  시편   말 에  었겠는가. 처럼 산 시편  연  

재  했 도 실에 한 도피처  연  심미  연  니  역동  생

 원천  ‘ 연’  했다는  특징 다. 그 역동   원 고 신

한 상향  하는 과 등가  맞   에 도 차  강 한 다.

한 연  그   억  하는 결  역할  한다. 원  ‘ 억’  주체  

극 , 창 ,  능  , 통 고  주체   드러내는 능

도 맡는다. 우리는   거 지 고는 주체  경험  복할  없게 다. 개

 격 든가 사 학  학습  결과가 어   경험에 결  향  

는다는 것  신 학 들  한결같  견해  볼 , 시 들  ‘ 억’  통해  

복하 는  ‘ 억’ 에 각 어 는 공동체  가  재  삶에  복하 는 

열망  가지게 마 다. 러한 연에 한 다운 억  다   에  담겨 

다.

 게

 닥 한   엄지가  사

 게 어 어

뻑뻑꾸욱, 뻑꾹,

 향해  

어린  살 다.

한  고향 햇볕

빛  막한

어릴  그 가슴 

뻑꾹 리, 그 리

러도  러도 답 리

 고,

어   돌 가 얼린  그리움

  들어가

뻑뻑꾸욱,  뻑꾹

처럼 눈에 하  핏빛  고

러도 답 없는 그리운 그

찾  헤맨 뻑꾹처럼

울어 었었다.

― ｢뻐꾹새, 고향｣ 8)

8) 진, �당신  사  에�, 사, 1999.



귀  달리  “ ”  게 하여  닥 한   엄지가  사   

게 어 어본 ‘ 억’  누 에게   것 다. 그  는 “뻑뻑꾸욱, 뻑꾹” 고 

뻐꾸  리  내 내어  향해 곤 했다. 그러  어느새 리가 어  상  

막하게 들 곤 했  지  , 그 어린  통 가슴 게 했  “뻑꾹 리, 그 리”

는  리 러도 답 리  돌 지 는다. 그 게 “어린  그리움/   

들어가” 다시 “뻑뻑꾸욱,  뻑꾹”  “ 러도 답 없는 그리운 ”가 다시 

, 는 그  “찾  헤맨 뻑꾹처럼” 울어 었  그 시  열망과 그에 한 한없는 

그리움  ‘ 억’  식  들 다. 는 하게 재하는 한 시  경 ,  

감각  울림  보여주는 것 다.  한 지  ｢고향｣  극 하 , 산 시  

식  연  극  매개  하고  언한다. 그러한 산 시  생학  보여

주는  시편  ‘ 억’ 는 운동  통해 러한 마  게  다운 연  상상

 재 하는 움직  보여 다. 시편 편에 복 고 (漸層) 는 어 “뻑뻑꾸욱, 

뻑꾹”  한 리 질  통해 그리고 단단한 어  살  통해 시 계  펼쳐갔  

산 시  한 원  하게 보여주는 사  할 것 다.

게 산 시편에  ‘ 연’ 상   시편  마지막 시편 지 게 그  했

 시  지  다고 할   것 다. 그가  한 고 할  는 

 식  상 하는 매개 역시 러한 ‘ 연’ 에 고 었다. 그 편재   

식  그에게 리  실  한 근원  역할   행해  것 다.

3. 실 감각과  식

해  후에 산  보여  연 상과   식   것  열망하는  ‘향

(向日性) 동’  내내 강하게 견지하 다. 원  ‘빛’ 는 것  고 찬 생 과 

 직 상승  상징  쓰 고  고 할 ,  시편  ‘산(山)’과 마찬가지  

‘빛’  실 극복  체  매체 고 해  할 것 다. 마  ‘ ’  드럽고 여  직 

하강 미지  는 것에 비해 ‘빛’  미지는 산 시편  가  강건하 도 월 지향

 미지  하고 다. 해  후 러한  시  결실  타  것   �청

집(靑鹿集)�9)과 �해�(1949)  것 다.

9) 해  후 억할 만한 삽 가 하  다. 해  직후 사에 취직한 산  우  사 에 어지는  

가운  � � 신 시 들  사 집  계 하 다. 한  타계하 고,  한직  런 런 사

 참여  못했다. 그  산  경주에 내 가  월과 지훈에게 강하게 청하여  사  한

 어울  시집 한  사에  내 고 하 다. 그 게   여, ‘ 담(白鹿潭)’  지  

천  니 사 집  ‘청 (靑鹿)’  하 고 합 하 다. 그런  책  지에 실린 들  

 월, 지훈, 진   게 다.   월, 진, 지훈  가 맞고, 

 천  지훈, 진, 월  맞다. 그리고  하는 식  가 다  취하  진, 월, 

지훈  맞다. 그런  는 월, 지훈, 진 었다. 는 진  신  계 하여 펴내는 책에 , 

그것도 신  는 사에  내는 책에 , 신     뺀 것 다. 다만  에  

에는 신   어 었다. 그  �청 집� 지에는   빠  산  , 그리고 시

집 체재에 도 가  뒷 에 시편  실  산  , 마지막 지에 “著者代表 朴斗鎭” 고 어 

게  것 다. 그러니 그    질  단에 한 편집  었다고 보는 것   �

청 집� 간 내  고 하는 리가 다. 가  � � 체재에  당시 편집 었  태  신  

   에 싣는 것과 같 , 가 내 고 했  당사  취한  겸  뒷 리

다고 할  다.



해  후 산   식  실 감각  강 한다. 러한  갖는 재  가 는 실

 큰 것 다. 그는 연한 항  열과 월  견  지  결합하여 한 시편들  

쏟 내는 ,  그  신 과 지  하  결합 어 시  (律)과 결  룬다. 그리하

여 그는 독  리  실  하  결합하여 그 생  미  는 들  쓰게 는

, 그러한  리는   ｢ 도(午禱)｣ 다.  산  민  식과 역

사 식  짙게 가진 시  간다.    에  말한 ‘  역동 ’  실  

 할 것 다.

百 千萬 萬萬 億겹

찬 한 빛살  어 에 내립니다.

   에

壓倒하여 주십시 .

리도 새도 없고,

도 도 없고,

, , 永劫  볕만 쬐는   曠野에

몸  거 고

처럼 꿇어,

(…)

 리 는

 같  ,

 하   것  습니 .

볕에 氣盡한

  핏  보 습니 .

― ｢ 도(午禱)｣ 에 10)

마지막 내  는  같  어  어떻게 당신  틸  었는가?  같  恥辱 ,

는 憤怒 , 에어내었는가?  쳐 못  고, 槍  겨누고 채찍질해 리고 맞 어 背叛하

고 매어 달  죽 는, 어떻게 그 怨讐들  사 할  었는가? 어떻게 당신  强할  었는

가?

― ｢갈보리   2｣ 에 11)

1950 에 러 신  시 한 실  역사에 한 심  강 는, 1960 에 4

ㆍ19  맞  단연 드러진다. “ 리도 새도 없고,/ 도 도 없고,/ , , 永劫

 볕만 는   曠野에/ 몸  거 고/ 처럼 꿇어” 는 습   상

 우  시하 , 거  비 는 “  같  恥辱”과 “ 는 憤怒 ” 견 고 

승 한 시  지  고 다. 그 같  식  통해 신에게 새삼 

   당한 실과 하는 신  습  하고 다. 어 ｢우리들  

 내린 것  니다｣(�사상계�, 1960.6)  ｢우리는 보 다｣(�거미  �, 1962)에 

10) 진, � 도�, 웅 사, 1953.

11) 진, � 미  �, 창 과비평사, 1981.



 당한 역사 개에 한 신  항  욱 직  타 다.

우리는 보 다.

그 ,

그 , 五千年, 五百年, 十二年  어 ,

民族惡, 政治惡, 社會惡, 人間惡 ,

純粹한 피,

그 革命에  살  개 같  突進 ,

죽 에  行進 .

(…)

리떼,

 피  後裔여,

自滅하 !

미 滔滔한 革命潮流,

그 피 과 怒濤 에 맞  것 냐?

鐵則  歷史 에 맞  것 냐?

嚴威 운 天意, 에 맞  것 냐?

自滅하 !

는 는 여,

自滅하 !

― ｢우리는 보 다｣ 에 12)

갈   찍살  는  민  떼들  탓 ?

, 그동  죽 고 찢고 하  공   

피 는 강하  골 는 산  

짓 고 짓 고 거꾸러지고 지  쳐도

그랬어도   천 꾸러 냐?

｢후진 ｣에 ｢열등 ｣ 한 !

― ｢강(江)  러  다  간다｣ 에 13)

4ㆍ19  하는 시  시  식  산 개  것 , 동시에 동시  사 들  

공통  각 도 했다. 같  4ㆍ19  1950 , 1960  민 사  질곡 , 시

에게 간  착해  할 역사  본질  비  각하는 계  하고 도 하다. 

러한 그  시  1960 에 간  �거미  星座�, �人間密林�, �하  개� 등에  지

 타 다. 그러  에 도 말했듯 , 그  고  것  니  

리 고 실  것 다.

 ‘거미’  ‘별’ 등  고리  피가 어 독  식  담는 그  역할  하는 것, 

 ‘거미’가 타 한 간 상  고 ‘ ’가 신   매개하는 상  고 

는  연 러운 귀결 다. 그가 실   폐허  거하  해 주 차 하는 

‘골짜 ’  ‘벼 ’, ‘ ’ 같  재 역시 단연  원  갖는 독  미지 다. 

12) 진,  시집.

13) 진,  시집.



그것  보편  생  시각에  볼  , 망,  등  시하지만, 실에 그것

 할 는 신  몰각한 타 한 사 는 상징  가 가능한 재들 다.

그는 러한 상 미지들  과 시간  통하여 개  실  식  보여

다. 그것  역사  신  복  통해 루어진다. 그  그  시에는 실 재  원

리에 한 시가 니  다  시  상징 , 우  격  는 계가 담겨 

다.  에 그  시  특징   변도  상  미학 는 지 과 함께, 

 격  니  실  본   같  것에 시  게 심  다는 평가가 가능하게 

다. 그  실 지향  상상 도 러한 본   곡시키고 해시키는 어  에 

한 거  한 지, 핍진한 실재(實在)  사가 니다. 그만큼 그  시편  리  실

 미   식  내 하고 는 것 다.

4. 산 시   미

우리가  듯 , 산  시는  주 (反俗主義)에 탕   것 다. 그  

“詩가 孤高한 만큼 그만큼  과 俗氣 는 疎外 어  하고, 시가 하고 

해  하는 만큼 그만큼 시  생  실  과 低劣 는 分離 어  한다.”14)

고 말했고  시에  “俗氣  어 린 格調”15)  차  강 했  것처럼, 산 시편  

‘ (水石)’  집 는   다.  시편  한 우주  뻗어가는 

원심 에 비해 후  시편  신   결  (水石)  집 는 심  가지게 

는 , 는 청  시  월  ‘사 질(砂礫質)’  계  가고, 지훈  ‘돌’  

미학  가는 것과 매우 근사한  룬다고 할  다. 결  그것  ‘산’ 든 

‘돌’ 든 ‘별’ 든 산  (俗氣)  어 린 격  지향하는  보  것 다. 

 ‘돌’  그  시 계  원심  에  심   가  매개체  할 것

다.16)

그 다  게 그   미학  후경  재한  식  과연 후  시편에  어

 계  귀 는가. 우리는 그것  가  “처  만 는 처  당신/처  만 는  

신 고 싶다//처  처  만 는 돌 고 싶다.”(｢변경 (邊境條)｣)17)는 그  에  찾  

  것 다. 는 그  후  시편들  “언어   고고 에도 하고 창  

상  리는  고민과 다림과 막  공간  공  창 해 다.”18)는 평가

 고 는 것과 다.

어떻게 당신  

 타는  사막  가

내가  도 리고 싶어

욱 리 도망하는 

개처럼 욱한 뉘우  

14) 진 ｢詩  倫理｣, �現代詩  理解  體驗�, 각, 1995. 55－56 .

15) 진, ｢山  에게 어  엇 가｣,  책, 100 .

16) , �근 시  니티   상상 �, , 2008. 279－280 . 참

17) 진, �全集 10 － 水石戀歌�, 사, 1984.

18) 철 , ｢水石  現象學｣, 철  편, � 진�, 강 학 , 1996. 261－262 .



러보는 당신  목  .

어떻게 당신  

달빛  얼    가

 꿇고 우러 는  많  별 리

내 는 빛 살  픈 찔림

주여 주여 다시 러 가슴 는 

 얼   가  달빛 느 .

― ｢탕  ｣ 19)

 신  재  ‘당신’에 한 경과 사  한 몸  통합 다. “  타는  사

막”  “달빛  얼  ”   가고 는 그 는, “  도 리고”  

 도  신  다. 뉘우 과 픔 에  “가슴 는 ”  다시  는 ‘蕩

子’  연한 식  가진다. 신 에 는 탕   시  한 

 시편 , 시  상상  거  는 ‘ 거 체계’(frame of reference)에  에 

없  다. 가 신과 간  참 습,  본질  과 역사   시해주고 

 다.

우리가 동 할  듯 , 시  극  는 간 재  미  탐 하고 찰하는  

다.  우리는 ‘ ’  ‘시’ 사 에 매우  공통  여 다는  게 다.  

역시 간 재에 한 극  질  지는 식  취하고  다. 그만큼 ‘ ’  

‘시’는  간 재  행동에 해 탐 하고 찰하는  식  할   것 다. 

  시가 결합한 경우는, 고 신비 울 에 없는 간 재  운 , 어

과 빛  싸움, 과  갈등, 신(神)과 간  계 등  그 주  다루게 다. 그 계는 

감각  계(Sinnenwelt) 는  다  차원  것 다.

하늘 고 고

햇살 

눈 신,

런   

  없는

움,

 빙빙

처럼

말처럼 헤매는,

보

살피

 주

하는 죄  하

19) 진, �빙벽(氷壁)  다�, 신원 사, 1990.



어  

는,

사

당신  에

 주 .

― ｢ 사  당신  에｣ 20)

간  한할 에 없다는 식과 ‘신’  향한 원에  갈망  그  (善)  고, 

그것  곧 간과 신  해   트게 다.  그  후  시 계에  우리는 

드시 고만  할  없는  각과 시    경험하게 다.  

시  간  재  찰  에게  (企投)함  갈등  

한껏 어  행복과 평  느 다. 달리 말하  그것  ‘ (聖)’에 한 항  얻어

지는 ‘평강(平康)’ 같  것 다. 하 하   각  거쳐 게  경지가 니  

(馴致)  겨 도 없   항  통해  그  후  시 계는 ‘시  

삶’  니  ‘신  삶에  시’ 는 식   겪는다. 그것  움  여  

 는 지상에  “ 말처럼 헤매는” 신  에 달 는   타 는 것

다.

결  산  4ㆍ19  직후 학에  해직 고, 한   상   는 그에 한 

  1 가 었다.  간  청  동결한다는 항에 해 는 �사상계� 주동 

지식   운동에도 극 참여하 다. 그만큼 산  삶과 시는 결하고 한 ‘고산식

’  계 다. 그러한 신  삶과 식처럼 산  ‘산’과 ‘새’, ‘해’  ‘돌’  통해 생 과 

열  곧 하 고, 그것들  통해 보다    견한 언  시  

 었다. 그것  한마   지  실  피 에 한 강한 동  상

다 할 것 다. 그  그  시는 “어 에  빛  향하는 독  근본  사상  함

, 비합리  에  질  복한다는 독  신  탕  루고 다.”21)

할 것 다. 게 웅 게 료  산   식 , 그 신에게는 삶  가능  했  

리  실  미 , 그리고 한  시사에는 가  시간 , 공간  한  지공한 

경   것 다.

20) 진, �당신  사  에�, 사, 1999.

21) 규창, �한 독 시 �, 한 독 , 1984. 5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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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  실   식

  

진 시  개 과  가 지 는 시  상  연 다. 그만큼 연  진 시학  

원(水源)  극  거처 도 하 다. 그런가 하  그   미학  후경(後景)  

 식 다. 그   신 ,  진  고 는  식  시  것과 

 것  통합  한 것 었다. 진   식 는 프리  통해  시편

 게 월  재  과 그것   지상  질 ( 연, 간, 

신 )   한 시 다.  진 시편 , 다 한 실험과 변 에도 하고, 

러한  식    개  타났다고 할  다.

그   시편들  비극  시  통해 도 미 에 한 강한 망  하고 

다.  결한 질 에 해 규 는 상향  그리는 피 주 말  그  

 식  핵심 고, 그것  상  상   연 다. 그러다가 해  후 그   

식  실 지향  격  강 한다. 그는 연한 항  열과 월  견  지  결합

하여 한 시편들  쏟 내는 ,  그  신 과 지  하  결합 어 시  결  

룬다. 그리하여 그는 독  식과 리, 가 간  실  미  는 들  쓰

게 다. 러한  후  시편  가  (水石)  통해 결한 상  꿈꾸

게 다. 처럼 진  신  삶과 식처럼 산과 해  돌  통해 생  곧 하

고, 그것들  통해   견한 언  시   었다. 그것  한마  

 지  실  피 에 한 강한 동  시  상 다.

핵심어 : 진, 연, 리, 실 ,  식, 피



￭ Abstract

The religious consciousness as moral and existent meaning

Yoo Sung Ho

A poetical object which traverse process of Park Doo Jin’s poems is the nature. 

The nature is not only source of poetics but ultimate refuge. His aesthetic 

consistent background is religious consciousness. This religious consciousness that 

become his spiritual and methodic consistent driving force integrates poetic things 

and religious things. Park Doo Jin was a poet consistently singing sanity of 

transcendental existence through the religious prism from his early poems. Also he 

expressed completion of terrestrial order; the nature, human, sanctity, as a 

reflection of sanity of transcendental existence. Therefore, despite of various 

experiments and transformations Park Doo Jin’s poems appear consistent 

presupposition and process of religious consciousness.

His early poems sing strong hope about future through a tragic era. Utopia 

described an ideal world ruled by perfect order is a core of his religious 

consciousness and an exteriorized object of it is the nature. After liberation his 

religious consciousness strengthen reality directional feature. He combines hard 

resistant passion and transcendental perseverance will then he writes many poems. 

In that time, union of his faith and intelligence accomplishes texture of poems. So 

he writes poems which concern about consciousness and morals of Christianity and 

ask existent meaning of human. In his later poems, these features dream a perfect 

ideal through stone. Likewise Park Doo Jin consistently sang life through mountain, 

the sun and stone like his life and consciousness, so he had a figure of prophetic 

poet foretelling the future. Speak briefly, it is realization of free will and poetic 

configuration of a strong impulse on Utopia.

Key words : Park Doo Jin, nature, moral, existence, religious consciousness, Uto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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